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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를낳은조국은한국이고, 방황하는나를
받아준나라가인도입니다. 한국과인도두나
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에 인도성지
한국사찰불사에동참했습니다.”
최인훈의소설<광장>의실존인물로자서전

제목처럼‘격랑의 세월 인도에 닻을 내리고’
살아온 현동화 회장(76ㆍ재인도한인협회 고
문)이한국을찾았다. 1953년수송선아스토리
아호를타고한국을떠난후여러번찾은고국
이지만, 인도성지에 한국사찰 건립 불사를 위
한이번방문은의미가달랐다. 
193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현동화

회장은 인민군 중위로 참전했다가 포로 생활
후석방때남도북도아닌제3국을택해인도
에 정착했다. 인도군 사진기술자와 한국 대사
관노무자관리등을거쳐무역업과운수업, 여
행업 등 다방면에서 성공을 이뤘다. 재인도한
인협회장을 역임하며 한국과 인도의 가교 역
할을한그는1972년아프카니스탄에직조기
계를 수출해 한국 최초의 연불 플랜트 수출이
라는한국산업발달사에큰획을그은기념비
적인물이다.
현동화 회장의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

작됐을까? 현동화회장은“미군폭격으로정신
을 잃었다. 잠시 후 부상 입고 누워있는 내 몸
과 군관학교 동기들이 나를 두고 이야기 나누
는광경이보였다. 아무리소리쳐도내말이전
해지지않는듯했는데, 곧사방이캄캄해졌다”
고죽음을경험한당시를회고했다.
현 회장은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로 북한에

서 교육받은 유물론을 부정하게 됐다. 죽음에

대한공포를떨칠수없었던그는인도에서가
톨릭영세를받기도했다. 현동화회장은“인도
인 주교의 암투병 모습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
깊은회의에빠졌다. 1980년대인도북부불교
유적지를 찾았을 때 폐허로 남은 무위무상(無
爲無常)함에 가슴이 찡해지며 마음의 평화를
느꼈다”고말했다. 
현동화 회장은“유물사관 때문인지 조직화

된종교에는강한거부감이있다. 종교는자신
의신념, 마음의문제라생각한다”고강조했다.

“죽음의문턱을넘었다온경험때문에유물론
자지만전생과내생을믿게됐다”는현회장은
인도에 있는 많은 티베트 승려들과 교분을 쌓
았다. 1996년에는 인도 델리 아쇼카호텔에서
달라이라마 초청법회를 열기도 했고, 수차례
달라이라마방한을추진하기도했다. 
현회장은2001년아요디아시(市)에<삼국유

사>에기록된 48년인도아유타국에서한국을
찾아 불교를 전래한 가야국 김수로왕 왕비 허
황옥기념비를세우는데혁혁한도움을줬다.
한때 현동화 회장 자신도 무국자였던 탓일

까? 현회장은“티벳난민을보면가슴이아프
다”고말했다. 얼마전정우스님(통도사주지)
이 컨테이너 5개 가득 옷을 보냈을 때 통관을
못해 전해지지 못하던 것을 도와 다람살라에
전한것도현동화회장이었다. 
현재 인도성지에 불사중인 월우 스님(고려

사), 도웅 스님(녹야원), 성관 스님(대한사)도
“현동화 회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불사도 어려
웠을것”이라며입을모았다.
인도에서 55년을 기업을 일구며 평생을 살

아온 현동화 회장의 남은 계획은 인도성지에
여법한 한국사찰을 건립하는 것이다. 현 회장
은“월우 스님 등을 돕기 위해 베이징올림픽
후 달라이라마 초청법회를 계획하고 있다”고
말했다.
이번 방문에 윤필암을 찾은 것이 첫 한국사

찰 방문일 만큼 한국불교에 문외한이라는 현
동화회장, 하지만그는인도에한국불교를알
리는보현보살이었다.
“일본, 미얀마, 베트남 등 불교국가 중 한국
사찰만인도성지에없었습니다. 인도성지에한
국사찰을 건립하는 것은 한국불교 위상 문제
입니다. 한국불교계의전폭적지지와관심바
랍니다.”

조동섭기자 cetana@buddhapia.com

소설‘광장’주인공印한국불교회현동화회장

지장기도법회
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은 6월
28일 군포 법해사에서 지장기도법회
초청법사로참석해법문했다.

미얀마중국구호기금1000만원전달
부산범어사주지정여스님은6월23일
미얀마 태풍 참사자와 중국 쓰찬성 지
진 참사자의 구호 성금 1000만원을 조
계종총무원에전달했다.

백중까지매주본사주지초청법회
대구동화사주지허운스님은6월28일
부터8월15일까지‘우란분절(백중) 49일
지장기도대법회’를 열고 매주 본사주지
초청법회를개최한다. (053)982-0101  

법주사중앙종회의원보궐선거당선
보은법주사기획국장현관스님은6월
26일 법주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5교구
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투표 당
선됐다. 

“위덕대 등 진각종립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
경영으로불교인재양성의초석을다지겠습니
다.”
진각종학교법인회당학원제21대이사장으

로 선임된 혜정 정사(수원 유가심인당 주교)는
“교육전문가들인총장과교장선생님들이종립
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
지원하겠다”고말했다. 
6월16일새이사장으로선출된혜정정사는

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“법인 산하 위덕대학
교와진선여중ㆍ고, 대구심인중ㆍ고의운영을
법인이관리하는차원보다는지원하는체제로
전환하겠다”고밝혔다. 
혜정 정사는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의 현황과

관련, “진각종은밀교종단이라는다소생소한종

단이다보니세
간에서정통불
교종단 보다는
민족종교로 오
해된축면도있
었다”면서“그
러나위덕대설
립이후진각종
이 불교종단으
로서의 위상을
확고히하게돼
투자이상의 포
교효과를거둔게사실이다”고평했다. 
혜정 정사는“장기적으로 경주 위덕대 본교

의 서울ㆍ경기 캠퍼스를 마련하는 등 장기 발
전방안을 마련, 불교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
겠다”고다짐했다.  

김성우기자

“위덕대등자율경영으로불교인재양성”

회당학원 혜정 신임 이사장

“불가에서 평생 지냈으니
죽기 전에 보람 있는 일을 하
고싶어서노인복지에관심을
기울여 왔습니다. 지금은 형
편이 좋지 않지만, 원력만큼
은식지않을것입니다.”
대한불교아미타종의 종정

달마 스님은 1급 시각장애다.
어릴 때 침을 잘못 맞은 탓이
다. 완전 맹인은 아니어서 출
가할 수 있었고 지금도 사물
을 미약하게나마 구분할 수
있다. 10여 년 전 아미타종을
창종한스님은노인복지로금
생을회향하겠다고발심했다.
비영리단체‘달마노인복지
회’를 통해 무의탁 노인들의
공동체를꾸리겠다는것이달
마 스님의 원력이다. 그러나
도움을 주겠다고 찾아 온 사
람들에게 두 번이나 사기를
당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.

“눈이 불편하고 능력도 없는

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다 있
더라”는 스님은“이젠 더 이
상속지않고잘할수있을것
같은데생각만큼여건이허락
지않아안타깝다”고말했다. 
평생 달마도를 그려 온 스

님은“나와 뜻을 함께하며 노
인복지로부처님의은혜를갚
고 싶으신 분들과 인연을 맺
고싶다”고말했다. 

임연태기자

“노인복지함께할불자찾습니다”
‘달마노인복지회’운영하는 달마스님

대구 동화사 前
주지 성덕 스님이
6월 24일새벽 3시
경 칠곡 송림사에
서 세수 65, 법랍
53세로입적했다. 
성 덕 스 님 은

1958년벽봉스님을은사로출가, 66년
동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, 1974년
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.
이후 스님은 조계종 제10대, 11대중앙
종회의원과호계위원, 법규위원을역임
하고청도적천사, 대구대성사, 칠곡송
림사 주지를 맡아왔다. 영결식은 26일
오전 송림사에서, 다비식은 동화사 다
비장에서거행됐다. 손법천대구지사장

불교가톨릭손잡고음악회열어

불교와가톨릭이함께한‘초여름밤의음악회’가6월14일진주시하대동
(재)노인요양병원프란체스꼬의집광장에서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
열렸다. 수익금은불우이웃을위해쓰일예정. 청운경남남부지사장

전북불교회관종범스님초청법회봉행

전북불교회관은6월22일중앙승가대총장종범스님을초청해‘참된
주인이되자’는주제로법회를봉행했다. 매월넷째주일요일열리는
가족법회에는사부대중200여명이동참했다. 조동제전북지사장

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관무료급식쌀지원

대전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(관장장곡)과결연을맺은대전탄방
초등학교어린이들이6월23일복지관어르신들의무료급식을위
해쌀1012kg 전달했다. 이날전달된쌀은탄방초등학교에서6월
18~20일모은것이다. 손효선기자

명원문화재단국민대학교와M.O.U. 체결

명원문화재단(이사장김의정)과국민대학교(총장이성우)는한국전
통문화와전통차문화의교육ㆍ연구ㆍ보급을위해6월26일국민대
학교총장실에서양해각서를체결했다. 양측은정규교육과정신설,
<명원민속관> 지원, 교육과정제공등을약속했다. 김강진기자

강북장애인복지관무료급식

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(관장성산)은시니어봉사클럽봉은사연
화대학과함께이용장애인및어르신300명을대상으로무료급식
을실시했다. 이번무료급식에서봉은사연화대학에서기금100만
원을후원하고회원15명이자원봉사자로나섰다. 김강진기자

“낳은조국은한국, 길러준나라는인도”

생명나눔실천본부(이사장 일면)가 6월 27일 서
울종로구견지동110 대성스카이렉스101동305

호로이전했다. (02)734-8050

이전

대구동화사前주지

‘현대불교’후원은포교에동참하는길! 

성덕스님입적

-  대단히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불

故金在日法師東山般若會葬

大衆傳法敎學振興德山金在日法師49재일정을알립니다. 문의 : ☎ 02)732-1206)

초재: 6월24일(화) 동산법당
2 재 : 7월 1일(화) 오전10시 동산법당
3 재 : 7월 8일(화) 오전10시 동산법당
4 재 : 7월15일(화) 오전10시 동산법당
5 재 : 7월22일(화) 오전10시 동산법당
6 재 : 7월29일(화) 오전10시 홍천연화사
7 재 : 8월 5일(화) 오전10시 동산법당

장의위원장 동산불교대학 이 사 장 安東壹
장 의 위 원 동 산 반 야 회 신 도 회 장 橷鐘賢
장 의 위 원 붓 다 클 럽 총 재 橷相雨
장 의 위 원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장 金德潤
장 의 위 원 동산불교대학 총동문회장 橷和樶
장 의 위 원 동산불교법사 단 장 檌元鎬
장 의 위 원 동 산 포 교 사 단 장 檘垠汕
장 의 위 원 동 산 대 학 원 회 장 姜榮吉

동산반야회 임직원 일동

미망인 전연화
아들 김동선

딸 김수미
사위 김건영


